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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stone National Park’s 

Grand Prismatic Spring is a 

stunning natural wonder.

옐로스톤국립공원이 품은 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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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th Edition of the Venice Biennale Arte
The 6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s set to unfold from April 20 to November 24. This year’s title 
and theme, Stranieri Ovunque - Foreigners Everywhere, is inspired by the work of the Paler-
mo-based collective Claire Fontaine, who took inspiration from Turin collective Stranieri Ovunque, 
which fought against racism and xenophobia in the early 2000s. The event will zero in on artists 
who are foreigners, immigrants, members of the diaspora and refugees. For its 30th anniversary, 
the Korean Pavilion will hold an exhibit on the current state of Korean art. It will feature Koo Jeong A’s 
solo exhibition Odorama Cities, about the scents of Korean cities. Korean Air is sponsoring the ex-
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at the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60회를 맞은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올해로 60회를 맞이하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이 4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주제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

로, 팔레르모 기반 예술가 그룹 클레르퐁텐이 2004년부터 시작한 연작에서 따왔다. 2000년대 초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

항한 이탈리아 집단 스트라니에리 오분퀘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번 주제를 통해 외국인과 이민자, 디아스포라, 난민 등 국경을 넘

나드는 예술가를 집중 조명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내년에 한국관 건립 30주년을 앞두고 한국미술의 위상을 엿볼 수 있

는 전시를 선보인다. 구정아가 대표 작가로 참여하는 <구정아-오도라마 시티>에서는 “한국 향기 여행”을 주제로 국내 도시와 고

향에 얽힌 향의 기억을 수집했다. 베니스에 위치한 몰타 기사단 수도원에서는 역대 한국관 참여작가 36명이 참여하는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가 열린다. 특히 이번 30주년 특별전시를 위한 작품 및 기자재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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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ing of teamLab Borderless 
Tokyo: Art Without Boundaries
The international art collective teamLab, 
which has inspired such celebrities as Will 
Smith, Kim Kardashian and BTS, recently 
relocated its Borderless museum to To-
kyo’s Azabudai Hills. The large-scale exhi-
bition space features a number of new in-
teractive mixed-media installations, 
including Bubble Universe and Microcos-
moses - Wobbling Light. Visitors can get 
lost on purpose in this fully immersive art 
that’s awash with color and invites one to 
explore different perspectives.

경계 없는 예술의 세계, 팀랩 보더리스 재개관

최근에 문을 연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에는 끝없이 펼쳐

지는 무한한 경계의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 있다. 바로 윌 스미스와 킴 카다시안, BTS 등 수많은 아

티스트가 방문해 영감을 얻는 팀랩 전시관 중 하나인 ‘팀

랩 보더리스’다. 팀랩 보더리스는 예술과 과학, 기술을 융

합한 작품을 만드는 국제 예술 집단 팀랩의 대규모 전시

관이다. 2월 9일 오다이바에서 아자부다이 힐스로 장소

를 옮겨,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빛과 소리를 활용한 최신

작 <버블 유니버스>와 <소우주>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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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ng the Return of Gray Whales
The Pacific Rim Whale Festival (March 16-24), will honor the 
yearly migration of thousands of gray whales to the Arctic in 
pursuit of food. The festival is held on Vancouver Island, in the 
fishing village of Tofino; the town of Ucluelet, noted for its 
hiking paths; and the Pacific Rim National Park Reserve. The 
festival, which focuses on whale protection, includes environ-
mentally positive activities like a beach clean-up event and a 
community eco-market. It’s also possible to go on whale 
watching excursions during the festival.

쇠고래의 귀환을 축하하는 환태평양 고래 축제

매년 먹이를 찾아 북극 근처로 올라오는 수천 마리의 쇠고래 무리를 만날 수 있는 환

태평양 고래 축제가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밴쿠버섬은 북

아메리카 서해안에서 가장 큰 섬이다. ‘캐나다의 제주도’라 할 수 있는 어촌 마을 토피

노와 험난한 트레킹코스가 있는 유클루릿 그리고 환태평양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현지 업체의 고래 관찰 투어가 진행된다. 그 외 지속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에코 마

켓과 해변 정화 활동 등 환경보호 관련 이벤트도 열린다.

CANADA

Vancouv� Is land

0706



Back-to-Nature Festival 
This year marks the 15th edition of the 
wellness and music event Rabbits Eat 
Lettuce, in Queensland, Australia. This 
annual gathering celebrates love and 
freedom over the Easter weekend (March 
28 to April 1) while camping in nature. 
Held at Cherrabah Resort, which has a 
lake for kayaking and fishing, attendees 
can enjoy live music and art workshops. 
At the festival, no signs with offensive 
language or memes are allowed, and you 
must leave the site with all of your waste.

숲속 자연주의 페스티벌, 래빗 잇 레터스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펼쳐지는 웰니스 앤드 뮤직 페스티

벌 래빗 잇 레터스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매년 부활

절 주말에 열리는 래빗 잇 레터스는 자유와 사랑이라는 

가치 아래 사람들과 어울려 캠핑을 즐기는 페스티벌이다. 

카약과 낚시를 경험할 수 있는 큰 호수가 자리한 체라바 리

조트에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캠핑 

및 음악, 예술 워크숍이 펼쳐진다. 자연주의 페스티벌인 

만큼 축제가 끝날 때 본인의 모든 쓰레기를 챙겨야 할뿐

더러 험한 말, 인터넷 밈을 사용한 플래카드를 금지한다.

Istanbul Film Festival
Ahead of the Cannes Film Festival, filmmakers and cinephile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heading to the Istanbul Film 
Festival, Türkiye’s first film festival. This year’s event will take 
place from April 17-28. Together with screenings of local and 
international films, and the announcement of awards, the fes-
tival will feature an annual session devoted to the preserva-
tion of an important part of Türkiye’s cinema history. This year, 
a restored version of Atif Yilmaz’s 1987 film Hayallerim, Aşkım 
ve Sen will be screened. The award-winning fantasy romance 
film starring Turkish actress Türkan Şoray drew much atten-
tion when it came out.

이스탄불 국제영화제

칸영화제에 앞서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에 전 세계 영화인과 영화 팬이 모

인다.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스탄불 국제영화제는 튀르키예 최초의 

영화제다.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등 오스카 후보작을 비롯한 튀르키예

와 세계 각국 영화의 상영 및 시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매년 튀르키예 영화 중 주

요 작품을 복원해 조명하는 세션이 눈에 띈다. 올해는 1987년 제작한 아티프 일마

즈 감독의 영화 <나의 꿈, 나의 사랑과 당신>을 복원해 상영한다. 이 영화는 유명한 

영화배우를 평생 동안 사랑한 시나리오 작가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로맨스다. 튀

르키예의 명배우 튀르칸 쇼라이가 주연을 맡아 수상하며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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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sb�g & Cape Town

Africa’s First International Cocktail and Spirits Festival
It’s now possible to sample cocktails made by internationally recognized bartenders in South Afri-
ca at the Ajabu Cocktail and Spirits Festival, billed as Africa’s first such international festival. The 
event is taking place in Johannesburg from March 10-13 and Cape Town from March 14-17. The visit-
ing experts include 20 skilled bartenders from some of the world’s most well-known cocktail bars, 
such as London’s Trailer Happiness and New York’s Milady’s. They’ll team up with peers from hip 
African bars like Talking to Strangers, in Cape Town, and Nairobi’s Hero. The festival will also fea-
ture a tribute to bartender Douglas Ankrah, who passed away in 2021 and whose Cape Town-in-
spired concoctions have garnered international praise.

아프리카 최초로 상륙한 칵테일 및 주류 페스티벌

전 세계 유명 바텐더의 칵테일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아프리카 최초의 국제 칵테일 및 주류 축제, 

아자부 페스티벌이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축제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콜린 아사레 아피아는 런던의 유명 바, LAB에서 일했던 가나 출신의 바텐더다. 뉴욕 밀레이디, 멕시코시티 라요 칵테일 

바, 런던 트레일러 해피니스 등 전 세계 유명 칵테일 바에서 온 20명의 전문 바텐더가 나이로비 히어로, 케이프타운 토킹 투 스트

레인저스 등 핫한 아프리카 현지 바와 팀을 이뤄 완벽한 협업을 선보인다. 그 밖에 케이프타운에서 영감을 얻은 칵테일로 국제적 

인기를 끈 후 지난 2021년 작고한 바텐더, 더글러스 안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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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r northern Brazilian state of Maranhão lies one of 

the world’s most beguiling landscapes — thousands of freshwater 

lagoons set against a backdrop of pearly white sand dunes.

브라질 북부 마라냥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자연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그곳에선 수천 개의 푸른 물웅덩이가 눈부시게 흰 모래언덕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written by NOELLE ALEJANDRA SALMI photography by DANIEL KORDAN

Brazil’s Enchanting 
Sandscape

INCHEON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Atlanta daily.

Take connecting flights to

São Paulo and São Luís.

대한항공 애틀랜타 직항 편 매일 운항,

경유편으로 상파울루 거쳐 상루이스 이동 
SÃO LUÍS

SÃO PAULO

BRAZIL

PERÚ

COLOMBIA

CHILE

ARGENTINA

ATLANTA

USA



Lençóis Maranhenses, which means the
“bedsheets of Maranhão,” is a national park that
stretches some 1,550km². This far-昀氀ung paradise 
comes to life during the rainy season.

‘마라냥의 이불’을 뜻하는 렌소이스마라녠스스는 약 1550km2 규모에 이르는 국립공원이다. 

이 독특한 이름을 지닌 지상 낙원을 찾으려면 우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곳은 비와 함께 생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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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 form wavy patterns in the ever-shi昀琀ing sand, 
and the Rio Negro — a tributary of the Amazon 
River — adds tannins from decaying vegetation to 
create abstract motifs on nature’s undulating canvas.

바람은 모래 위 변화무쌍한 물결무늬를 그린다. 아마존강의 지류인 네그루강은 식물이 부패하며 

뿜어내는 타닌 성분으로 자연이 만든 캔버스 위에 추상적인 모티브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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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February to May, heavy rains form thousands 
of emerald lagoons in the sand. The wol昀케sh and other 
organisms emerge from the mud to populate the pools. 
By October, most lagoons have dried up.

2월부터 5월까지 폭우가 내려 모래 위에 수천 개의 에메랄드빛 석호를 만든다. 

그러면 울프피시를 비롯한 민물고기들이 진흙 속에서 나와 신나게 헤엄을 친다.  

10월이 되면 대부분의 석호는 다시 말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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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çóis Maranhenses National Park encompasses rain 

forest, mangroves and coastal vegetation accommodating 

dozens of reptile species, endangered river otters and oncilla 

cats, as well as local and migratory bird species. 

렌소이스마라녠스스국립공원은 다양한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울창한 열대우림과 맹그로브, 해안 식물, 수십 종의 파충류,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과 희귀 야생 고양이인 온실라, 텃새와 철새가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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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Visit São Luís
Most park visitors arrive via the airport in 
São Luis. Head to the colorful city center,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dating back 
to the 17th century, and visit the main 
cathedral. 

렌소이스마라녠스스국립공원을 찾는 여행자 

대부분은 상루이스 공항을 통해 입성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심의 역사지구로 향해 

페드로 2세 광장, 대성당 등을 둘러보며 17세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About the Park
There’s no entrance fee, but you should 
enter with an accredited guide as it’s easy 
to get lost among the dunes. On morning 
tours, temperatures are cooler. However, 
on an afternoon tour, you’re likely to 
witness an unforgettable sunset. 
Sunscreen is essential.

입장료는 따로 없지만, 모래언덕에서 길을 잃기 쉬우니 

공인 가이드를 따라 투어에 참여하는 게 좋다. 오전 

투어는 기온이 낮아 한결 쾌적한 대신 오후 투어에선 

환상적인 일몰을 볼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필수다. 

Where to Stay
You’ll find the best selection of hotels, 
eats and tour services in Barreirinhas. 
Head to the seaside village of Atins for a 
casual vibe with boutique hotels. Another 
option is Santo Amaro, a quiet town near 
the highest dunes.

이 지역 최고의 호텔과 레스토랑, 투어 서비스는 

바헤이리냐스에서 찾을 수 있다. 활기찬 분위기와 

개성있는 부티크 호텔을 원한다면 해변 마을 아팅스를, 

평온하고 한적한 휴식을 원한다면 가장 높은 

모래언덕에 인접한 마을인 산투아마루로 향한다. 

Guided Tours 
It’s recommended to visit the park in 
a 4×4 vehicle. For this, use an accredited 
tour service like MAventur or Dunas Tur. 
An adventurous option is a multiday trek; 
you’ll sleep in tents and be able to savor 
the sunrise as you walk. 

ATV나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마벤투르 또는 두나스 투르와 같은 투어 

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공원의 속살을 깊숙이 

탐험하고 싶다면 캠핑 투어에 도전해본다. 잠이 깨면 

텐트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고 

트레킹을 하며 공원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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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ark Week is April 20-28. Visit these eight U.S. National Parks to 

discover a diverse selection of landscapes, habitats and wildlife, 

and become inspired to protect and treasure our planet’s wild places.

올해 미국 국립공원 주간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다. 미국 국립공원을 방문해 

자연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야생 지역 및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written by JENNIFER CHANG photography by JONATHAN IRISH

U.S. NATIONAL 
PARKS TO VISIT8 



DEATH VALLEY 
NATIONAL PARK, 
CALIFORNIA 
AND NEVADA

Death Valley is America’s driest, hottest 
and lowest national park, and its land-
scapes offer striking contrasts — from 
sand dunes and snowcapped mountains 
to the salt flats of Badwater Basin. The 
wildflower season at this park runs from 
mid-February to mid-April. In some years, 
when conditions are just right, visitors can 
catch a “superbloom” — when a sea of 
wildflowers carpets the desert with the 
pale purple hues of weakstem mariposa 
lily and desert five-spot, as well as the yel-
low shades of desert gold and dandelions. 
For photographer Jonathan Irish, laying 
down in the fields and shooting this rare 
even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데스밸리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덥고, 

가장 낮은 국립공원으로 불린다. 공원은 모래언덕, 눈 덮인 

산 그리고 배드워터 분지의 염전까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을 선사한다.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야생화가 

피는 시기다. 운이 좋다면 연보랏빛 마리포사 백합과 사막 오

점박이꽃, 황금빛 사막 해바라기와 민들레 등 각종 야생화가 

사막을 가득 뒤덮은 희귀한 현상인 ‘슈퍼 블룸’을 마주할 수 

있다. 사진작가 조나단 아이리시는 들녘에 누워 이 광경을 눈

높이에서 촬영한 일을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다음 

슈퍼 블룸을 보려면 데스밸리국립공원 웹사이트에서 야생

화가 필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DENALI 
NATIONAL PARK
 AND PRESERVE,

ALA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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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filming sites of Into the Wild 
(2007), a movie based on the true story of a 
recent college graduate who headed to 
Alaska to live alone in the wilderness, De-
nali is a paradise for adventure lovers in 
search of an untouched landscape. Home 
to Mt. Denali, North America’s highest 
mountain at 6,190m, the area is ideal for 
hiking and camping in the warmer months 
and skiing and snowshoeing in winter. 

대학 졸업 후 알래스카 야생으로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2007년작 전기영화 <인투 더 와일드>의 촬영지 중 하

나인 디날리국립공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대자연 속

에서 모험을 즐기는 이들의 천국이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해

발 6190m의 디날리산이 있는 이곳은 따뜻한 시기에는 하이

킹과 캠핑으로, 겨울에는 스키와 눈 위를 걷거나 달릴 수 있

는 스노슈잉 같은 액티비티로 1년 내내 인기가 많다.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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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HAWAI‘I 

An otherworldly landscape awaits those who venture 
out to 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a designated 
International Biosphere Reserve and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two active volcanoes: Mauna Loa, 
the world’s largest volcano; and Kīlauea, said to be the 
world’s most active volcano. Visitors trekking to the 
summit of Kīlauea may go expecting a barren volcanic 
landscape, but it’s surprisingly lush, and the park has 
seven ecological zones to explore. At the peak, some 
1,200m above sea level, the weather is quite change-
able, so it’s a good idea to dress for all conditions — 
sunny and warm as well as windy, cold and rainy — ac-
cording to Park Affairs Specialist Jessica Ferracane. 
Visitor numbers soar when there is an eruption, so try 
to go during the early morning or later in the evening 
as the park is open 24 hours a day. 

하와이화산국립공원은 초자연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으로, 유네스코 생물

권보전지역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원에는 2개의 활화산, 세계 최

대의 화산인 마우나로아산과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으로 불리는 킬라

우에아산이 있다. 킬라우에아산 정상을 향하는 여행자는 황량한 화산지형

을 기대하겠지만, 의외로 우거진 수풀을 볼 수 있다. 공원에는 탐험해야 할 

7개의 생태 구역이 있다. 해발 약 1200m 높이에 위치한 하와이화산국립공

원 정상에 오르면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다. 따라서 공원 담당자인 제시카 페

라칸의 말처럼 모든 날씨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도

움이 된다. 화산이 분출하는 시기에는 여행자가 급증하므로 되도록 이른 아

침이나 늦은 저녁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공원은 24시간 운영한다.



SEQUOIA 
NATIONAL PARK, 

CALIFORNIA 

Giant sequoia, the world’s largest trees, are native to 
the western slopes of California’s Sierra Nevada 
mountains. To experience the wonder of roaming be-
neath these giants, visit Sequoia National Park. Ex-
plore sequoia groves by foot or drive through Tunnel 
Log, a fallen log with a 5m wide and 2.5m high opening 
for that quintessential Instagram shot. Cell service and 
Wi-Fi are extremely limited at the park, so download 
the official NPS app for maps and important informa-
tion. An entrance pass to Sequoia National Park is also 
valid for the adjacent Kings Canyon National Park.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산맥 서쪽에 자생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나무, 자

이언트 세쿼이아 아래를 거니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세쿼이아국립공원을 방

문해보자. 공원의 세쿼이아 숲을 두 발로 탐험하고, 인스타그램 명소인 ‘터널 

로그’를 찾아 인생 사진을 남겨본다. 길 위에 쓰러진 나무에 5m 너비, 2.5m 

높이의 구멍을 뚫어 만든 터널 로그는 자동차를 타고 통과하는 재미도 있다. 

공원 안에서는 전화와 와이파이 연결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국립공원관리청 

앱을 다운로드해 지도와 기타 중요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세쿼이아국립공

원 입장권을 구매하면 공원과 인접한 킹스캐니언국립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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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IVER
GORGE

NATIONAL PARK
AND PRESERVE,
WEST VIRGINIA

Once a hidden gem appreciated mainly by locals, raf-
ters and climbers, America’s newest national park 
spans more than 283km2 of land along the New River, 
one of the oldest rivers on Earth. In the river, which ex-
tends for about 85km within the Appalachian Moun-
tains, adventure seekers can try whitewater rafting 
with licensed outfitters. At the north end of the park is 
the iconic New River Gorge Bridge. The Bridge Walk 
here, a guided tour across the catwalk beneath the 
923m bridge, is not for the faint of heart.

뉴리버고지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한 국립공원으로 현지 주

민과 래프팅 애호가 그리고 등반가 사이에 숨은 보석으로 입소문이 났다. 뉴

리버고지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강 중 하나인 뉴리버 주변의 

약 283km2가 넘는 대지를 포함한다. 애팔래치아산맥을 따라 약 85km에 걸

쳐 흐르는 강에서 모험가들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 가이드와 함께 급류 래프

팅에 도전할 수 있다. 공원의 북쪽 끝에는 상징적인 뉴리버고지 브리지가 자

리한다. 923m 길이의 좁고 긴 다리 아래를 횡단하는 가이드 투어는 심장이 

약한 사람에겐 추천하지 않는다.



ZION NATIONAL
PARK, UTAH

Utah’s first national park is steeped i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Native Ameri-
cans and Mormon pioneers who once lived 
here. Zion Canyon is admired for its rust-
red Navajo sandstone. About 24km long 
and 900m deep in places, the canyon lies 
at the heart of the park. Popular activities 
here include hiking, rock climbing, horse-
back riding and canyoneering — exploring 
a canyon using techniques like hiking, 
wading and rappelling. From March 
through to November, and at the end of 
December, the main road to Zion Canyon is 
off limits to private vehicles, but free shut-
tle buses run throughout the park.

유타주의 첫 번째 국립공원, 자이언국립공원은 이 지역에 처

음으로 터를 잡은 원주민과 모르몬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

로 가득하다. 붉은 나바호 사암층으로 이루어진 약 24km 길

이, 900m 깊이의 자이언캐니언은 이곳의 심장이다. 하이킹

과 암벽등반, 승마, 그리고 캐니어닝은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다. 그 중 캐니어닝은 협곡을 따라 걷고, 

기어오르고, 로프 하강을 하거나 급류를 타는 등 온몸으로 

협곡을 만끽하는 액티비티다. 3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12월 

말에는 자이언캐니언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서 개인 차량

의 통행이 금지된다. 대신 자이언국립공원에서는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자전거는 도로 통행이 허

용되며, 셔틀버스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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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STONE 
NATIONAL PARK, 
WYOMING, MONTANA 
AND IDAHO 

©
 G

e
tt

y
 I

m
a

g
e

s
 B

a
n

k
Yellowstone was established in 1872 as America’s first national park.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come to explore the park’s geothermal wonders, including the famous geyser 
Old Faithful, which shoots steam up to an average height of 40m. The National Park Ser-
vice even has an app that predicts the next eruption, so you can be sure to catch the spec-
tacular sight. Until late April, most roads are closed to regular vehicles, and access to the 
park is limited, but guided tours are available. The park also live streams Old Faithful 
eruptions and captures other activity in the Upper Geyser Basin through its webcams. 

옐로스톤국립공원은 1872년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평균 40m 높이까지 증기를 분출하는 유명한 간헐천 

‘올드 페이스풀’을 비롯한 지열 지대를 탐험하기 위해 전 세계 여행자가 이곳에 찾아온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서는 다음 분

출을 예측하는 앱을 제공해 방문객이 올드 페이스풀의 장관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늦은 4월까지 대부분의 도로

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공원 입장이 제한되지만 가이드가 동행하는 투어는 가능하다. 또한 공원에서 제공하는 웹캠

을 통해 올드 페이스풀을 비롯한 어퍼가이저베이슨 지역의 간헐천 분출 실황을 생중계로 감상할 수 있다.



GRAND CANYON 
NATIONAL PARK, ARIZONA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Dark Sky 
Park, Grand Canyon National Park encompasses the eponymous canyon, a geological 
wonder shaped over millions of years by the Colorado River. While many visitors enjoy the 
grand vistas from the top of the rims, those looking for adventure can hike to the bottom 
or head down on mule trips for a different perspective. The Grand Canyon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pet-friendly national parks, and hikers with furry friends can explore 
trails above the South Rim as long as the pets are leashed. Located in Grand Canyon Vil-
lage, the Grand Canyon Kennel accepts dogs and cats for overnight boarding so pet own-
ers can explore below the rims and other parts of the park. 

수백만 년 동안 콜로라도강에 의해 형성된 경이로운 지형이 펼쳐진 그랜드캐니언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

제밤하늘협회가 꼽은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인정받았다. 국립공원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이 협곡 정상에서 장대한 경치를 

즐긴다.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짜릿한 모험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파른 협곡 아래로 하이킹하거나 노새를 타고 유람할 수도 

있다. 그랜드캐니언국립공원은 반려동물에 가장 친화적인 국립공원 중 하나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하이커들은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하면 사우스림을 산책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없는 지역에 머무르거나 돌아볼 땐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하룻밤 동안 맡길 수 있는 그랜드캐니언 빌리지 안의 ‘그랜드캐니언 케늘’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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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you feel after stepping o� a long flight is 

directly related to your in-flight experience. 

We’ve rounded up 10 in-flight items to make your journey 

more pleasant and productive.

장거리 출장 시 기내에서의 컨디션이 출장지 컨디션을 좌우한다. 

기분 좋은 출장을 떠나고 싶은 비즈니스 여행자를 위해 한층 스마트한 기내 아이템 10개를 소개한다.
written by KIM NA-RIM illustration by JOE SUNG-HEUM

In-Flight Essentials
for Corporate Jet-Setters

BUSINESS



Smart Carry-Ons
The carry-on is constantly evolving, and more technologi-
cally advanced options are hitting the market like Tumi’s 
T-Pass Business Class Brief Pack, which allows a laptop to 
pass through security without being removed. Products 
that allow you to charge your electronics on-the-go are 
also gaining popularity. The July Carry-On Original features 
an ejectable battery with USB-A and USB-C docks. The 
Horizn Studio M5 Smart also comes with an integrated 
charging pack with USB ports, but it has a front pocket that 
makes it even easier to store your laptop or documents.

가먼트 백

장거리 비행 후 바로 미팅이 잡혔을 때, 큰 캐리어에서 정

장과 구두를 꺼내 갖춰 입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 

비즈니스 의류를 한 번에 담아둘 기내용 슈트 가먼트 백

을 챙기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제구르의 슈트 캐리온 

가먼트 백은 한 가방 안에 정장 재킷과 바지, 셔츠, 벨트, 

구두까지 모두 넣을 수 있는 기내용 가방이다. 옷을 넣는 

뒷면 포켓과 함께 볼펜과 명함, 노트북을 넣는 공간이 앞

면에 있어 서류가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Garment Bags
Preparing for a meeting right after a long-
haul flight isn’t easy, especially when try-
ing to unpack suits and dress shoes from a 
large, unwieldy suitcase. This makes an in-
flight garment bag, like the Zegur Suit Car-
ry On Garment Bag, a wise choice. It ac-
commodates a suit jacket, trousers, shirt, 
belt and shoes. It also doubles as a brief-
case, with extra compartments for pens, 
business cards and laptops.

스마트한 기내용 가방

기내용 가방이 진화하고 있다. 노트북을 꺼내

지 않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투미 

티패스 비즈니스 클래스 브리프 팩처럼 기술

력을 갖춘 제품이 속속 출시되는 중이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얻

고 있다. 줄라이 캐리온 오리지널

은 USB-A, USB-C 단자가 있는 

분리형 보조배터리를 갖췄다. 동

일한 USB 단자를 지원하는 호라

이즌 스튜디오 M5 스마트는 앞면

에 포켓이 있어 노트북이나 서류

를 보관하기 훨씬 수월하다.

Solid Toothpaste
Not only is solid toothpaste permitted on flights — it’s convenient to 
pack and store. British vegetarian cosmetics brand Lush produces 
toothpaste tabs made from natural ingredients, and Korean brand 
Minted’s ultra mint flavor solid toothpaste uses plant-based surfac-
tants to reduce dry mouth symptoms and prevent morning breath.

고체 치약

고체 치약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관하기에도 간편하다. 직접 입에 닿는 만큼, 

베저테리언 브랜드 러쉬의 투스페이스트 탭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할 수 있다. 또 민티

드 울트라민트 고체 치약은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구강 건조와 입냄새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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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Masks
A good night’s sleep is a must if you want to adjust to the 
time zone of your destination. A sleep mask with extra fea-
tures, such as the Glo to Sleep Advanced Sleep Therapy 
Mask by Sound Oasis, helps provide better-quality sleep. 
The mask’s special lights, which may help you sleep deep-
er and longer, can be turned on at the touch of a button. As 
for Perytong’s wireless Sleep Headphones, it lets you lis-
ten to music or white noise without wearing earphones. 
When pulled down, it can double as a sleep mask.

Noise-Canceling 
Masks
An innovative new 
product for those 
who need to make 
calls mid-flight de-
buted at CES 2024. The Silent Mask by 
French startup Skyted is made from 
sound-absorbing materials developed for 
the aerospace industry. The mask allows 
for quiet calls at any time or place, with a 
mode for keeping sensitive calls private.수면 안대

출장지에서의 시차 적응을 위해, 단순히 눈을 덮는 것보다 부가 기능이 있는 

수면 안대를 착용하면 더욱 편안하게 잠이 들 것이다. 사운드 오아시스의 글로 

투 슬립 어드밴스트 슬립 테라피 마스크는 버튼을 누르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이 활성화된다. 또 페리통

의 와이어리스 헤드폰 헤드밴

드는 이어폰 없이 노래나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다. 귀를 누르

지 않아 편안하며, 아래로 내리

면 안대로 사용 가능하다.

노이즈캔슬링 마스크

기내에서 통화해야 할 때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

다. CES 2024에 등장한 프랑스 스타트업, 스카이테드

의 사일런트 마스크는 항공우주 기술에 쓰이는 흡음재를 

사용해 대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차단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조용한 통화가 가능하

며, 기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본인의 목

소리가 들리도록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Remedy for In-Flight Dry Skin
The average humidity on an airplane is around 10-20% so 
conditions are dry. The 10ml L'Occitane Organic-Certified* 
Pure Shea Butter is a balm-type moisturizer that is light 
and easy to carry. It contains 99.8% organic shea butter to 
intensively nourish dry skin. For a scented alternative, 
Le Petit Remède Cosmetic Balm has immortelle and laven-
der essential oils to calm the mind.

시차 적응 제품

잠이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수면에 효과가 있는 음료를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머스카 슬리핑 보틀은 한국 

최초로 수면 관련 특허를 받은 음료수다. 홍삼, 오가피, 

감태 등 10가지 천연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수

면 리듬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다.

Cure for Jet Lag
Sleep inducers are invalu-
able if you’re a light sleep-
er. Muska’s Sleeping Bottle, 
the first Korean beverage 
with a sleep-related pat-
ent, contains 10 natural in-
gredients such as red gin-
seng and gamtae (type of 
algae) extracts.

기내 건조주의보 해결, 멀티밤

기내의 평균 습도는 10~20%로 건조하고 낮다. 

밤 타입의 록시땅 미니 퓨어 시어 버터는 10ml 

용량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99.8% 유기농 시

어 버터를 사용해 집중적인 보습과 영양을 선사

한다. 기분 좋은 향을 더하고 싶다면 쁘띠 레메

디 밤을 고른다. 향긋한 이모르뗄과 라벤더 에

센셜 오일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준다.



Wallet Air Tags
Losing something in a foreign country can 
be a huge source of stress. Devices like the 
Apple AirTag are one effective solution. 
The slim Chipolo CARD Spot is another 
small item tracker. No larger than a typical 
credit card, it easily slips into wallets and 
syncs with the Apple Find My app. A limited 
edition design featuring a uniquely blem-
ished plastic surface engraved with “Per-
fectly Imperfect” was a hit at CES 2024.

지갑형 에어 태그

타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없

다. 이럴 때 애플 에어 태그와 같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실 방지 장치가 큰 도움이 된다. 치폴로 카드 스팟

은 슬림한 디자인의 지갑용 추적 장치다. 카드 모양으로 

지갑에 손쉽게 넣을 수 있으며, 

아이폰 찾기 기능과 연동돼 

위치를 파악하기 좋다. 

CES 2024에서는

표면에 흠집이 있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한정판 디자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Bluetooth Transmitters
With Bluetooth pairing available on Korean Air’s Airbus A321-neo and the A220 and 
B737-8 aircraft offering wireless entertainment on personal devices, there are many 
ways to enjoy in-flight AVOD. For aircraft that aren’t equipped with such services, 
Twelve South’s AirFly Pro Deluxe Bluetooth Transmitter has an international stan-
dard airline adapter, compatible with any device with a standard headphone jack.

블루투스 송신기

블루투스 페어링을 제공하는 대한항공 에어버스 A321-neo, 개인 휴대기기로 무선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할 

수 있는 A220, B737-8 등 기내 AVOD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종일 

경우 트웰브 사우스의 에어플라이 프로 디럭스 블루투스 트랜스미터가 위안이 되어준다. 국제표준 규격의 

항공 어댑터를 갖췄으며 기내 외에도 헬스장 러닝머신 등 헤드폰 잭이 있다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

애플 비전 프로

엔터테인먼트 기기는 장거리 비행 속 심심함을 달래준다. 최신 웨어러블 아이

템, 애플 비전 프로가 있다면 기내에서 나만의 여행을 미리 떠나볼 수 있다. 애

플 비전 프로는 디지털콘텐츠와 물리적 공간을 결합한 기기다. 고글을 착용한 

후 손짓과 눈짓 그리고 목소리를 통해 마치 실재하듯 영화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업무상 기내에서 화상회의를 해야 할 경우, 페이스타임을 통해 바

로 곁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진행할 수 있다.

Apple Vision Pro
Entertainment devices can help alleviate boredom during 
longer flights. The Apple Vision Pro, a wearable that lets 
you embark on your own in-flight travel adventure, has re-
cently sparked interest. When worn, this digital-physical 
hybrid device allows users to immerse themselves in mov-
ies and games, using gestures, eye movements and voice 
commands. Using Facetime on the Apple Vision Pro can 
help you take conference calls to the nex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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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Phnom Penh daily.

대한항공 프놈펜 직항 편 매일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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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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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rt director Dana Langlois provides a tour of Phnom Penh’s art scene, 

which is blooming anew with a mix of tradition and innovation.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20년간 거주한 아트디렉터의 시선으로 프놈펜의 예술 정신을 발견해보자. 

전통과 새로움이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 창조성과 문화적 부흥이 깃든다.
written by DANA LANGLOIS photography by SIMON TOFFANELLO

Phnom Penh’s 
Creative Pulse



The Chaktomuk Conference Hall designed 
by Vann Molyvann reinterprets the roofs of the 
Phnom Penh Royal Palace from a modernist 

perspective.

반 몰리반이 설계한 차토묵 콘퍼런스 홀은 프놈펜 왕궁의 

지붕을 모더니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New buildings are being erected around the 

Phnom Penh Royal Palace, a central landmark 
in the city from the 19

th
 century.

19세기부터 도심을 지키고 있는 프놈펜 왕궁 

주변으로 최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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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decade, Phnom Penh has undergone a ma-
jor transformation, with new high-rises reshaping the 
skyline. Thanks to the city’s youthful population, it’s 
recently seen a surge in artistic expression as well as a 
cultural revival. Continually evolving, the tradi-
tion-steeped Cambodian capital serves as a muse for 
artists and curators.
Around the city are hidden gems of New Khmer Archi-
tecture, the modernist vision of Vann Molyvann, a 
French-educated architect who reshaped Phnom Penh 
in the ’60s with his tradition-inspired designs. For ear-
ly risers, one of the best spots in Phnom Penh is the 
National Sports Complex — an icon of New Khmer Ar-
chitecture where people enjoy the cool morning air 
before sunrise and get their daily exercise in. On a re-
cent morning, a group of people gather for stretching 
exercises, while others do laps around the track and 
the most ambitious jog up and down the 28 steps of 

최근 10년 사이, 프놈펜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에 새로 자리 잡은 고층 건물이 빚어내는 스카이라인이다. 젊은 인구

가 늘면서 프놈펜에는 예술적 에너지가 샘솟고, 문화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 유산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시는 예술가와 문화 

기획자들에게 영감을 선사한다.

프놈펜 곳곳에는 중앙 시장을 비롯한 근대 아르데코 건축과 더불어 뉴 

크메르 양식 건축물이 숨은 보석처럼 자리한다. 1960년대, 캄보디아의 

모더니즘 건축가 반 몰리반은 전통 크메르 건축에서 영감을 얻은 여러 건

축물을 설계해 프놈펜의 모습을 새로이 창조해냈다.

이른 아침, 프놈펜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가 있으니 바로 뉴 크메르 양식

의 전형인 국립 스포츠 종합단지다. 해 뜨기 전, 서늘한 새벽에 일어난 이

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한다. 스트레칭을 하기 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랙을 돌고 웅장한 올림픽 경기장

의 28개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리는 이들도 있다. 근처에 국수나 밥, 갓 착

즙한 오렌지주스, 코코넛 아이스커피를 파는 행상들이 있어 아침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 경기장 트랙을 달리며 추가 열량을 소모할 수 있으니 살

찔 걱정은 말자.

뉴 크메르 양식의 또 다른 사례인 외국어 교육원과 차토묵 콘퍼런스 홀 

1 2

1. 

Completed in 1964, the National 
Sports Complex showcases 
elements of traditional Khmer 

architecture.

1964년 지은 국립 스포츠 종합단지는 

전통 크메르 건축의 영향을 반영한다.

2. 

The Art Deco-style Central 
Market is one of Phnom Penh’s 
landmarks since the 1930s.

웅장한 돔이 인상적인 아르데코 양식의 

중앙 시장은 1930년대부터 지금껏 

프놈펜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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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ympic Stadium. Breakfast is available from 
hawkers selling noodles, rice, fresh orange juice and 
coconut iced coffee. The track is always there to help 
burn off the calories. Other architectural gems include 
th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and the Chaktomuk 
Conference Hall, which is fan-shaped, like a palm leaf. 
The best way to learn more about the New Khmer Ar-
chitecture movement is with Khmer Architecture 
Tours, led by knowledgeable guides.
Phnom Penh’s creative scene is thriving, with a num-
ber of new galleries, studios and art spaces having 
opened around the city center. Most of the spots are 
quite close to each other. To discover the current 
trends in the art scene, head to venues such as Sa Sa 
Art Projects, The Gallerist, FT Gallery or the Institut 
Français du Cambodge. Engage in discussions with 
artists at the tiSamjort collaborative studio or unleash 
your creativity in a workshop at Nowhere Art Studio. 
Then make your way to Pichet to shop for art books 
and contemporary crafts. To see what young creatives 
are up to, visit F3 (Friends Futures Factory), near the 
Royal Palace. The nonprofit community center run by 
Friends-International offers much to experience, in-
cluding fashion shows, live music, farmer’s markets 
and shops run by young entrepreneurs. Meanwhile, in 
the Toul Tom Poung District, south of the city center, 
there’s more art to be discovered at Java Creative Cafe, 
which contains a community gallery and a cozy the-
ater. It serves organic coffee and has been running 
public art programs for over 20 years.
Art can also be found all over the city, thanks in part to 
Murals for Cambodia, an annual street art festival or-
ganized by FT Gallery, at Factory Phnom Penh. At the 
festival, which was founded by Cambodian-based 
graffiti artist FONKi in 2022,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can leave their mark on the city’s walls. Several 
such works can be seen at FT Gallery. Other spots for 
street art include Street 93 near the Al-Serkal Mosque 
and Street 80 near the French Embassy.

또한 프놈펜에서 사랑받는 건축물이다. 프놈펜의 매혹적인 건축사에 대

해 더 알고 싶다면,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와 연구자들이 안내하는 크메

르 건축 투어에 참여하면 된다.

도시 중심부에 갤러리와 스튜디오, 예술 공간들이 속속 문을 열고 프놈

펜의 예술계가 부쩍 활기를 띠며, 프놈펜은 예술 애호가와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여행지로 떠올랐다. 프놈펜 예술계의 최신 흐름

을 알고 싶다면 사 사 아트 프로젝츠, 더 갤러리스트, FT 갤러리 같은 갤

러리나 프랑스 문화원으로 향하자. 보다 적극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티삼

조르트 스튜디오에서 예술가와의 대화에 참여하거나, 노웨어 아트 스튜

디오의 워크숍에 참여해 창의력을 펼쳐봐도 좋다. 예술 서적과 모던한 공

예품을 선보이는 피쳇도 빼놓지 말자.

젊은 예술가들이 진행하는 작업이 궁금하다면 왕궁 근처의 비영리 커뮤

니티센터 F3에 들러야 한다. 패션쇼, 라이브 공연, 농산물시장 같은 다양

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젊은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가게도 들어서 있다.

도시 중심부에서 남쪽에 위치한 툴톰퐁 지역의 자바 크리에이티브 카페

에서는 또 다른 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커뮤니티 갤러리와 아늑한 블랙

박스 극장을 갖춘 이곳에서는 20년 이상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선한 음식과 유기농 커피도 맛볼 수 있다.

FT 갤러리는 옛 창고를 개조한 창작 허브 팩토리 프놈펜에 자리한다. 이

곳에서는 매년 거리예술 축제인 뮤럴스 포 캄보디아를 개최한다. FT 갤

러리 설립자이자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라피티 아티스트 폰

키가 2022년 설립한 축제다. 축제 기간 동안,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도시 곳곳의 벽에 자기만의 독특한 흔적을 남긴다. 

덕분에 갤러리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게 됐다. FT 갤

러리를 방문하면 벽화 몇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보다 생생한 거리예술을 

만나보고 싶다면 알세르칼 모스크 인근 93번가 그리고 프랑스대사관 근

처의 80번가를 찾아가자. 이는 지금 프놈펜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생

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

1. 

A renovated old factory 
opened in 2017 as Factory 
Phnom Penh, a creative 

hub housing co-working 
spaces and art studios.

옛 공장을 재생해 2017년 개관한 

팩토리 프놈펜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아트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있다.

2. 

Founded by gra�ti artist 
FONKi, FT Gallery leads the 
gra�ti and street art trend 

in Phnom Penh.

그라피티 아티스트 폰키가 설립한 

FT 갤러리는 프놈펜의 그라피티 

아트 트렌드를 이끈다.

3. 
Sa Sa Art Projects engages 

in a variety of projects, 
collaborating with artists 
not only in Phnom Penh but 

across Asia.

사 사 아트 프로젝츠는 프놈펜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예술가와 

협업하고자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펼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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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nom Penh’s creative scene is thriving, making it an exciting 
destination for art enthusiasts.

도시의 크리에이티브 신이 활기를 띠면서 프놈펜은 예술 애호가들에게 흥미로운 여행지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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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Creative Cafe, designed by T3 Architects 
and Kanopea Architecture Studio

자바 크리에이티브 카페는 베트남 기반의 T3 아키텍츠와 

프랑스 기반의 카노페아 아키텍처 스튜디오가 설계했다.

Collaborating with the World’s 
50 Best Bars, Sora Bar invites 
mixologists from various countries.

소라 바는 더 월드 50 베스트 바와 협업해 

매달 각국의 믹솔로지스트를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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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ora Bar, you can sip cocktails that 
incorporate local ingredients and enjoy 

a view of the Phnom Penh skyline.

소라 바에서는 프놈펜 스카이라인과 함께 캄보디아산 

재료를 활용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Visit a Trendy Neighborhood
The Toul Tom Poung neighborhood attracts foodies and 
ethical shoppers. Popular spots include Kinin, Eleven One 
Kitchen and Elia Greek Kitchen — all with great vegetarian and 
carnivorous options. While in the area, head to Be Eco to shop 
for sustainable local products from brands like Cambodia Knits 
and Bumblebee Cambodia Soap.

툴톰퐁은 맛집과 윤리적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지역이다. 

키닌, 일레븐 원 키친, 엘리아 그리크 키친은 인기 있는 다이닝 장소로, 다양한 

채식 메뉴를 제공한다. 비 에코에서 쇼핑하는 것도 빼놓지 말자. 캄보디아 니트나 

범블비 캄보디아 비누 같은 지속 가능한 지역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Try Local Spirits
Phnom Penh boasts amazing locally produced spirits like the 
award-winning Mawsim Gin, premium rums by Samai Distillery 
and Seekers Spirits, which makes use of local herbs. Find them 
at most bars or go directly to the source. For something more 
laid back, Juniper Gin Bar offers a scenic riverfront view and 
serves wood-fired pizzas along with gin and tonics.

프놈펜의 여러 장소에서 훌륭한 증류주를 생산한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모심 진, 

사마이 증류소의 프리미엄 럼주, 지역 허브를 가미한 시커스 스피리츠의 

증류주가 대표적이다. 프놈펜의 여러 바를 찾아보거나 증류소를 방문해보자. 

주니퍼 진 바에서는 강변 전망을 감상하며 화덕 피자에 진토닉을 곁들일 수 있다.

Enjoy the Nightlife
At sunset, when the sky turns to pastel-colored shades,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one of Phnom Penh’s many new sky 
bars. For luxury and crafted cocktails with a view, head to Sora 
of Rosewood Phnom Penh. If you’re looking for live music and 
DJ sets, check out the Lantern rooftop bar or Eclipse Sky Bar. 

석양이 질 무렵, 파스텔 빛으로 물든 도시 전경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 

바로 프놈펜에 최근 들어선 여러 스카이 바다. 럭셔리 크래프트 칵테일을 

즐기려면 로즈우드 프놈펜의 소라 바로 향하자. 라이브음악과 디제이 공연을 

좋아한다면 랜턴 루프톱 바나 이클립스 스카이 바를 추천한다. 

Attend a Festival
In recent years, Cambodian youth have embraced their nation’s 
traditional celebrations. And Khmer New Year, in April, is the 
biggest local holiday of all. It’s traditionally a harvest festival 
and a time for renewal, with community celebrations and 
games. It’s also a time to let loose and have fun, leading to a 
city-wide water fight. The best way to enjoy it is to get in there 
and throw water on complete strangers.

최근 몇 년간, 새롭게 부활한 전통축제가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4월에 열리는 크메르 설은 가장 큰 축제다. 전통 추수 축제로, 공동체 축하 행사와 

놀이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도시 전체에서 물싸움이 벌어져, 신나게 

즐기며 더위도 식힐 수 있다. 축제를 만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낯선 이에게 물을 끼얹는 것이다.

Local Writer’s Tips for Exploring the City 

프놈펜에 거주하는 작가가 소개하는 도시를 즐기는 법

Loc
al

 T
ips

Dallas comprises more than 

10 neighborhoods, with the Bishop 
Arts District being one of them.

비숍 아츠 디스트릭트를 포함해

10곳이 넘는 동네들이 모여 댈러스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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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FORWARD

Both in daily life and while traveling, it’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consider the matter of sustainability. In this issue, 
we delve into this pressing concern by introducing related 
terms and concepts and spotlighting Valencia, the European 
Green Capital for 2024. We also zoom in on Austrian workshops 
that preserve local heritage and highlight groundbreaking 
projects that plant the inspiration for a greener future.

일상에서나 여행에서나, ‘지속가능성’은 늘 기억해야 할 핵심 가치다. 여전히 지속가

능성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요 키워드부터 훑어볼 것. 

또 2024년 녹색 수도로 선정된 발렌시아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보고, 지역 문화와 전

통을 지켜나가는 오스트리아의 공방 이야기,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

기 위해 펼쳐지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며 미래를 위한 영감을 담아본다. 

SPECIAL – SUSTAINAB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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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acle Garden at Valencia’s City of Arts and Sciences

발렌시아 시티 오브 아츠 앤드 사이언시스의 정원 움브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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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Fact Files

How much do you know about sustainability? 

We explore 10 key facets of the issue.

당신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10가지 사실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다양한 방면으로 들여다본다.
written by KIM NA-RIM illustration by JOE SUNG-HEUM 

The word “sustainability” just keeps popping 
up. But what does it actually mean? The 
most widely used definition can be 
found in “Our Common Future,” a 
1987 report issued by the UN 
Brundtland Commission. The 
commission describes sustain-
able development as “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오늘날 어디서든 등장하는 단어, ‘지속가능성’

이란 무엇일까? 가장 폭넓게 쓰이는 정의는 

1987년 유엔 브룬트란트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

래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

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With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now being referred to as 
a “climate crisis,” a new term has entered the lexicon. In July of last 
year,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declared that we 
have entered an era of “global boiling.” July 2023 was the hottest 
month on record, and ocean temperatures were higher than ever. 
Throughout 2023, wildfires rag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mid 
record heatwaves and temperature highs.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이제는 ‘기후 위기’ 상황이 다가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지난해 7월, 안토니우 구

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제 지구온난화에서 ‘지구 가열화’ 시대로 넘어갔음을 선언했다. 2023년 7월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기간이었으며, 해수 온도도 연중 이맘때가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최고기온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예전에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GLOBAL

BOILING

SUSTAINABILITY

INSIGHTSSPECIAL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환경문제를 떠

올리겠지만, 그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

고 다양하다. 유엔은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정의

했다. SDGs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행동, 해양자원의 보존 

등 환경적인 문제부터 빈곤 종식, 성평등, 꾸준한 경제성

장, 수준 높은 교육까지 인류와 지구의 번영 및 평화를 위

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How do we categorize sustainability? Entrepreneur and 
author John Elkington, widely considered the godfather of 
the sustainability movement, coined the term “Triple Bot-
tom Line” in 1994 as a wake-up call to profit-driven com-
panies. The triple bottom line is a way of using sustainabil-
ity to assess a company’s impact on people, the planet, 
and profits. These three measures, or the 3Ps, are fre-
quently cited as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성 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기업가이자 작가 존 엘킹턴은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1994년 ‘TBL(Triple Bottom Line)’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TBL은 기업의 사

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P’라고 

불리는 이 3가지 척도는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 인용되고 있다.

For many of us, the term “sustainability” 
calls to mind environmental issues, but its 
scope is actually much broader. The UN 
has outlined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
tries to achieve by 2030. These goals range 
from environmental moves, like taking ac-
tion on climate change and preserving 
marine resources, to ensuring peace and 
prosperity for people and the planet by 
ending poverty and securing gender 
equality, steady economic growth and 
high-quality education for all.

PEOPLE  Aims to ensure a future in which everyone can continue to 
live with dignity. Examples include reducing unemployment,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radicating poverty.
PLANET  Focuses on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planet’s 
resources. Examples includ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protecting endangered species and recycling.
PROFIT  Focuses on generating revenue without depleting resources. 
A primary example of this i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사회적 영향  모든 사람이 미래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대표적으로 실업률 감소와 성평등, 빈곤퇴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적 영향  지구에 남아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멸종위기 생물 보호, 폐기물 재활용 등이 속한다.

경제적 영향  단순한 기업의 이익 창출이 아닌, 사회 전체가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대표적인 경제적 영향 중 하나다.

TRIPLE 

BOTTOM LINE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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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time when people need to work together to achieve 
sustainability, celebrities can make a huge impact through 
sustainable choices. An example is actor Mark Ruffalo, 
who played the Hulk in the Avengers series (2012-2019). In 
2013, Ruffalo cofounded The Solutions Project,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dvocates for social and political solu-
tions to climate change. Meanwhile, actress Natalie Port-
man has been a vegan since 2011 and is known for avoiding 
leather and fur. Last but not least, James Cameron, direc-
tor of the Avatar films (2009 and 2022), insists on only hav-
ing plant-based catering on his movie sets. 

Earth Overshoot Day is the date when our 
demand for the planet’s natural resources 
exceeds what the Earth produces in any 
given year. It’s calculated by dividing the 
annual amount of resources the Earth can 
produce by the amount of resources pres-
ent-day humans require, and multiplying 
it by 365. In 2023, Earth Overshoot Day fell 
on August 2. It would take 1.7 Earths to pro-
vide enough resources for humanity to 
continue consuming at the rate we do now.

ECO-
FRIENDLY

CELEBRITIES

WHALES
EARTH OVERSHOOT DAY

고래 한 마리는 나무 수천 그루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IMF에 따르면 고래 보

호는 온실가스를 억제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방법이다. 대형 고래는 한평

생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축적하고, 죽을 때 바다 깊이 가져가며 대기 중 

탄소를 완전히 제거한다. 또 고래는 식물성플랑크톤에 필요한 영양분을 분비

하는데, 이를 섭취한 식물성플랑크톤은 대기 산소의 50% 이상을 공급한다.

One whale, they say, is worth thousands of trees. According 
to the IMF, protecting whales can help curb greenhouse gas-
es and slow global warming. Great whales accumulate an 
average of 33 tons of carbon dioxide in their bodies during 
their lifetime and take it with them to the seafloor when 
they die. Whales secrete nutrients that feed phytoplankton, 
which provide more than 50% of atmospheric oxygen.

어스 오버슈트 데이는 인류가 그 해 지구가 생산 가능한 

생태 자원량 이상을 소진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1년에 

지구가 생성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인간이 필요한 자원

의 양으로 나누고, 여기에 365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다. 

2023년의 어스 오버슈트 데이는 8월 2일이었다. 인류가 

지금처럼 자원을 사용하려면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1971년 이후로 이날은 꾸준히 빨라지고 있다.
전 세계인이 지구를 위해 힘써야 하는 지금, 유명인의 지속 가능한 행보는 큰 영

향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어벤져스’ 시리즈에 출연한 마크 러팔로는 2013년 

기후변화 솔루션을 후원하는 비영리조직 ‘더 솔루션 프로젝트’를 공동 창립했으

며, 지금까지도 환경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탈리 포트먼 역시 2011년

부터 비건을 선언하고, 가죽이나 모피는 입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지막으

로 ‘아바타’ 시리즈로 큰 흥행을 거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

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모든 현장 케이터링을 식물성 식단으로 준비했다.



‘지속가능성’ 용어를 가장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독일어권 연구자들에 따르면 18세기 

산림 전문가 한스 카를 본 카를로비츠의 산림

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713년 출간한 산

림학 저서에서 지나친 벌목을 반대하는 내용 중 

‘나중을 위해 보존하다’라는 뜻의 독일어 ‘nach-

halten’이 영단어 ‘sustain’으로 번역된 것. 이후 

명사형 단어 ‘nachhaltigkeit’가 탄생했다.

Who exactly coined the word “sustainability”? Ger-
man-speaking researchers say the term can be traced back 
to the 18th century forestry expert Hans Carl von Carlowitz. 
In a book on forestry published in 1713, Carlowitz argued 
against over-clearing and used the German words nach-
halten, meaning “to keep something for future use,” and 
nachhaltigkeit (rendered in English as “sustainability”).

CARBON 
FOOTPRINT

Plastics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plan-
et’s soil and oceans. Some 36% of plastic 
waste comes from containers and packag-
ing like plastic bags and wrap. Many cate-
gorize plastic as a recyclable waste, but 
only 9% of the world’s plastic waste is ac-
tually recycled. Also, when it’s time to do 
the laundry, it’s best to set your washer to 
cold. Because most of the energy involved 
is used to heat the water, washing your 
clothes in cold water can mean saving a 
whopping 90% in terms of electricity. 

NACHHALTIGKEIT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국제 

자연보호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연평균 탄소 배출량은 1인당 약 4톤이다.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해선 2050년까지 이를 2톤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

럼 탄소발자국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환경 관련 웹사이트와 앱에서 제공하

는 탄소 계산기를 통해 이를 직접 계산해보고, 평소 소비 습관을 확인하자. 

Carbon footprint is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es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emits. According to The Na-
ture Conservancy, the average annual carbon footprint 
per person (4 tons) needs to be halved by 2050 to prevent 
global temperatures from rising by 2 degrees Celsius. Use 
carbon footprint calculators online to check your carbon 
output and try making small changes to your dail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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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본다. 유엔에 따르면 

토양 및 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36%

는 용기와 비닐 봉투, 랩 같은 포

장재에서 나온다. 또 많은 사람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

계 플라스틱 폐기물 중 오직 9%

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미국청소협회(ACI)에 따르면 빨

래할 때 세탁기를 찬물로 설정하

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기 때문

에, 찬물로 세탁하면 에너지의 무

려 90%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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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at Heart
Local travel writer Jennifer Fernández Solano gives us a 

glimpse into daily life in Valencia, Spain’s third largest city 

and the European Green Capital for 2024.

지중해 연안의 활기찬 도시, 스페인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여행작가가 

2024년 유럽 녹색 수도로 선정된 발렌시아의 일상을 소개한다.
written by JENNIFER FERNÁNDEZ SOLANO photography by STEFANO POLITI MARKO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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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Madrid 3 times a week.

대한항공 마드리드 직항 편 주 3회 운항 

By Train: 

Around 2 hours

기차로 약 2시간

VALENCIA

MADRID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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